
꿈을 요리하는 영세프 꿈의학교 소개

 꿈을 요리하는 영세프 꿈의학교는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로 요리에 관심이 많

은 학생들이 요리와 관련된 체험 및 요리의 기초를 배워 관련 진로를 탐색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017년 처음으로 포천고등학교 학생들의 중심으로 구성되어 

현재 4년째 운영되고 있다. 학생이 원하는 꿈의학교를 직접 경영해 봄으로써 경영의 어

려움도 알게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텃밭을 재배함으로써 농부의 어려움, 요리사라는 직

업을 막연하게 생각했던 학생들이 대중매체에서 보여지는 것보다 어려운 직업이라는 느

껴 진로를 재변경하고자 하는 학생도 있었다. 이와 같은 경험으로 사회에서 중요하지 

않은 일은 없고, 쉬운 일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시장에서 물건 구입 및 요리와 

관련된 다양한 사람을 접하면서 작은 사회를 배우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

2017년 

 농부의 마음을 이해하고 유기농으로 직접 채소로 길러 이용하고자, 심고 싶은 작물을 

조사하여 주1회 1번 이상 물주기, 잡초 제거, 벌레 잡기 등을 계획을 세워 재배하였

다. 가을철 김장을 위해 직접 심은 배추로 독거노인 및 다문화 가정에 제공하고자 하

였으나, 배추의 물관리가 적절하지 못해 수확물이 좋지 않아 일부는 절임배추를 구입

하여 사용하였다.   

 주요활동으로는 떡박물관 탐방 및 만들기 체험, 한식, 서양식, 중식, 제과제빵 등 요

리의 기초에 해당되는 다양한 체험을 하였으며, 실제 조리사 자격증에 도전하기 위해 

문제집을 사서 공부하기도 하였다. 사용했던 레시피를 잘 보관하여 언제나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었다.

 2018년 

2017년에 텃밭운영에 있어 가장 힘들었던 것이 잡초제거였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땅위에 멀칭을 해서 잡초제거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지난해에 비해 성공적으로 운영되

었다. 

학생들이 텃밭관리를 위해 시간 및 일관리에 대해 스스로 계획을 세워 진행하였으며, 

2018년에는 2017년에 없던 바리스타체험을 추가하고, 치즈 만들기 체험 진행하였다.

주요활동으로는 텃밭운영, 바리스타 체험, 제과제빵 체험, 한식 및 양식, 중식의 기

초 실습, 떡 박물관과 치즈 마을에 가서 시설 및 체험을 하였으며, 전문가와의 만남

으로 직간접적으로 진로체험을 하였다.

2019년

올해는 창업과 관련하여 탐색하기 위해 전에 해왔던 요리 실습도 하였지만, 마을공동

체에 운영하는 연꽃마을에 직접 찾아가서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를 확인하고, 운영하

는 프로그램 중 떡 및 케이크 만들기 체험도 하면서 마을 주민들이 마을을 살리기 위



해 공동체를 구성하고 함께 운영하는 것을 보았다. 또한 초콜릿 박물관에서는 관람 

및 초콜릿 만들기 체험도 하였지만 쇼콜라티에라는 직업과 창업 관련하여 어려움 점

에 대해 전문가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인근 지역 사과 농장에 가서는 사과농장에서 사과판매 외 사과 따기, 사과쨈, 사과 

피클, 사과 와플 등을 만들기 체험 및 온라인으로 가공식품 및 사과를 판매하고, 브

랜드화시켜 외국으로 수출하는 방법, 지자체 및 소상공인에서 투자를 어떻게 받아 실

질적으로 창업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어 요리사 외에도 식품과 관련하여 

다양한 창업을 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동안 꿈을 요리하는 영세프 꿈의학교를 운영하면서 이와 관련된 한국관광대 호텔 

조리과, 충북대 식품영양학과, 차의과학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등에 진학하여 관련 

공부를 더 하고자 하는 학생도 있으며, 현재 요리와 관련된 위탁학교에 가서 공부하

는 학생들도 있다.

-> 모집 : 포천관내 고등학생

-> 꿈의학교 운영: 목요일 5시 20분부터~, 혹은 방학 중

치즈 만들기 체험 사과가공체험 초콜릿만들기체험 케이크 만들기 체험


